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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IPCC 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 대비 

5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시 지역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과 흡

수량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개별 조사가 불가능한 도심 지역 수목 위치의 

효율적인 탐지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주거 지역의 수목 존재 여부

를 탐지하기 위한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Sentinel-2 이미지에서 파생된 16

개의 식생지수, 수목 위치 데이터, 세분류 토지피복지도를 활용하여 서울과 대구의 

10×10m 수목 유무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였다. 먼저, 구축된 서울 지역의 데이터 세트를 

바탕으로 독립변수가 식생지수 16종, 종속변수가 수목의 존재 유무인 Extreme Gradient 

Boosting (XGBoost) 모델을 사전 학습시켰다. 이후, 대구 지역의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 

모델을 추가적으로 보강하였으며, 하이퍼파라미터 튜닝을 통해 모델의 정확도를 79%에서 

82%로 향상시켰다. 결과 검증을 위해 대구의 비오톱 지도를 대상으로 도심 지역의 수목 

위치를 비교한 결과, 모델이 가로수의 50%를 예측하였다. 이는 비오톱 지도에 가로수 폭

이 약 1m인 띠로 표현되어 있어 모델의 10×10m 격자 해상도에서는 정확한 수목 탐지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더 고해상도의 위성영상을 사용해 모델을 학습시킬 경우, 

모델의 설명력 및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탄소 흡수량 계산

에 필수적인 도시 수목 예측 지도의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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